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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과 밝은 복장        19-03-27

저는 92세에 별세하신 뜻 깊은 분의 장례식에 조사를 부탁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농축학 박사로서 명문 대학인 코넬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후 평생  교육자로서 보람 있는 생을 이어오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명문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신 한인 한 분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당시 문교부에서    최고위직을 맡아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었고  저와 그를 따른 많은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작고하셨을 때 저는 그분의 장례식의 총책임을  맡았었습니다. 이번의 장례식은 바로 저의 롤 모델이셨든 분을 모범적인 행동으로 감화를 시켜서 그와 같은 신앙을 갖도록 하신 미국인이었는데 두 분의 장례식에 참여한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번에 서거하신 분은 올리버 와이먼 (Oliver Wyman) 박사인데 생존하신 쌍둥이 여동생을 비롯하여 5명의 자녀와 15명의 손자녀와 22명의 증손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조의금을 걷지도 않았고  뷰잉 실에서나 장례식 이 진행되는 교회에서 흐느끼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중에는 간간이 눈물을 닦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반 예배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조사를 맡은 장자는 간간히 눈물을 참느라고 노력을 하면서도 유머 섞인 말로 청중을 웃기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상주인 그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을 보니 분홍 빛, 하늘색, 베이지색, 노랑색의 복장과 화려한 줄 부늬의 복장과 넥타이를 차려 입고 온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가를 부른 손녀는 고운 목소리로 제가 좋아하는  “How Great thou Art” 을 불렀는데 그녀는 흑장미 빛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인의 장례식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복장들이었으며 조사를 하는 분마다 청중을 웃기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유머를 섞어서 고인의 위업을 칭송했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나서 저는 깨다른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반드시 슬픈 일만은 아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다른 것입니다. 와이먼 박사는 수년 전에 먼저 가신 아내와  부모님들과 영의 세계에서 만나 해후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부모나 조부모를 보내드리는 일이 어쩌면 축하할 일이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장례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켜 달라는 부탁을 4 자녀에게 할 생각을 했습니다;

1. 조의금이나 화환을 절대로 받지 말 것. 

2.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화려하고 밝은 복장을 권유할 것.
큰 과오 없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이끌어 온 생을 마감하는 저의 장례는 비통의 의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환송하는 축하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  길에서 더 놀고 싶지만 부모님이 부르시면 집으로 돌아 가야 하는 어린이처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부름에 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환송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환송하시도록 분위기를 조상할 것.

4.구태여 대형 식당에서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의무를 느끼지 말 것.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저의 생애중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이나 칼럼들과 사진들을 CD에 담아 나눠드릴 것.

5. 조가는 슬픈 노래를 선정하지 말고  참석하신 모든 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저의 선호 곡들을 부르도록 할 것. 나의 환송식에서  “I believe” 또는 “What a Wonderful World” 같은  노래를 불러줄 것.
6. 타주나 외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나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말고 환송식이 다 끝나고 묘지에 안장한 후에 서거 사실을 통보할 것. 그리하여 친지나 지인들에게 먼 거리를 여행하는 부담을 주지 말것.

7. 자녀들이 나의 정직한 생활을 믿는다면 묘석에 “여기에 정직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워 있다”는 말  이상의 아무 말도 더하지 말것. 물론 성명과 생년월일 및 사망 일자는 훗날의 인식을 위하여 필요하겠지요.

이와 같은 저의 바램이 전통을 깨는 것이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꼭 그런 환송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환송식을 거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 까요?  끝

